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 장 8-10 절> 

 
 

1.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8-9절의 욥의 절실한 고백을 실감하면서 그 

럼에도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줄 믿음의 다리 건너기를 다짐합니다. 이 

다리 건너기 전까지 우리는 무던히도 이 세상에서 연단 받고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동 

띠모르 땅, 선교현장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내 비치는 기대는 거 

기까지 “함께 건너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Family-ship)’이 되기 

원합니다. 초대하고 방문하며 만나는 동띠모르 현지인,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2. “하나님, 에벤에셀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차가 진입하는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는 바뚜보루 와우뿌마을의 <메트로초등학 

교>가 잘 자리 잡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속에 갇혀 지내는 듯한 이 어린이 

들에게도 세계와 세상을 보는 꿈과 미래의 비전을 주소서.(사진 1,2) 

(2) 코비드 19의 펜데믹 상황 아래 식량 조달이 힘들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베르 

마누레우(Bermanuleu)마을과 호호라우(Hoholau)마을에 교회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족 된 교회의 협력과 동행으로 이 어려운 시 

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지속적인 후원으로 베르마누레우마을 <예일유치원> 아이들 

의 성장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며 교육을 통해 더 명철을 얻게 하소서. 

(사진 3) 

(3) 통일대교회와 형제들의 후원으로 에스더비전센터 안에 <비전교육장>이 잘 마련 

되어 감사드립니다. 더 아름답게 센터 친구들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및 외국어 그리고 컴퓨터와 악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인데, 센터 주제 

곡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나라>가 이미 한국어를 배운 지역의 아이들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 창을 통해 아이들이 더 넓게 더 멀리 세계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 

다.(사진 4,5) 

(4) 12월에 출산을 기다리는 자립형 <쉐어링돼지농장>의 돼지들이 건강하게 출산되 

기를 바랍니다.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에 지장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 

여 잘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리자의 성실과 지혜도 특별히 더 요청됩니다. 12월 

은혜의 선물인 귀한 돼지들의 울음소리로 이 농장에 일이 더 많이 바쁘게 되기를 간 

구합니다.(사진 6) 

(5) 코비드 19, 펜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혀 이 선교현장에 꼼짝 못하고 있지만 지금 

 
 
 

- 1 -



 
 
 

 

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사역을 지속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삶과 그 삶의 자리,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켜 주시기를 이곳 

동띠모르에서 소망을 담고 기도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세 

자녀(진유, 광현, 소현)의 삶 속에서도 에벤에셀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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